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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휘발유 판매업소 감소할까?
석유사업법, 관련시설 폐쇄 및 철거 가능 … 신고제도 도입 주장

법원이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판결한 이후 유사휘발류 판매소들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2004년 4월 개정 석유사업법에는 관련 시설의 폐쇄 및 철거 등 행정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세녹스가 유

사휘발유 판결 이후 휴업중인 판매업소 619개와 업중인 7개 업소는 폐쇄되거나 업종전환이 이루어질 것으

로 예상된다.

현재 유사휘발유는 총 3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노상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.

유사휘발유는 리터당 990원에 판매되고 있어 리터당 381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.

산업자원부는 연간 휘발유 사용량 12조5000억원의 5-10% 정도가 유사휘발유로 유동되어 해마다 5000-6000

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.

한편, 대한석유협회는 세녹스 판결 이후 전국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

요구하고 있으며 유사휘발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주장하고 있다. <이범의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16>


